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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출 및 작성 요령

1.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이론논문, 개 논문, 경험논문  자료이다. 상세한 

사항은 2003년 8월에 한국심리학회에서 제정한 “학술논문 작성  출  지침”(이하 지침)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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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내외의 다른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제출된 원고가 다른 논문이나 

책을 표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결과에 계없이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형태는  로 작성한다. 본문은 신명조체 10호 크기로 하고, 장평 95, 자간 -10, 간격 160으로 하여 

작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제목의 수 과 표기방식은 지침이 권하는 바를 따른다. 본 학회지의 한 

페이지에는 한 로 약 1,800자, 문으로 약 3,700자(약 50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4.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논문심사 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 원장

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도록 하며, 게재키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

는 심사 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 원장이 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자, 주소  연락처( 화  이메일)를 표기해야 하며 표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는 1부터 연속  숫자를 부여하여 쪽 번호를 붙인다.

6.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안 의 국문 록, 문 록  주요어을 포함해야 한다. 문 록은 

Psychological Abstracts 잡지에 실릴 것이므로 APA 출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한다. 

7. 모든 그림이나 표는 원고 말미의 별지에 하나씩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figure와 graph)과 표는 가능한 명료하

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8.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 넣고( : 그림 1. 처치효과 상호작용의 도해), 표의 제목은 표의 에 써 넣는

다( : 표 1. 조건별 평균 회상 반응수).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 은 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 한다( : 

그림 1에서..., 표 1에서...).

9.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복동(1970)은 Köhler(1940)는

이복동과 김명기(1970)는 Köhler와 Wallach는 

이복동, 김명기,  신 식(1970)은 Wallach 등(1951)은

이 결과(이복동, 1970)는 그의 연구(Köhler, 1940)는

이들의 연구(이복동, 김명기, 1970)는 이 연구(Köhler & Wallach, 1944)는

이들의 조사(이복동 등, 1970)는 이 연구(Wallach et al.,1951)는 

...와 같이 논했다(이복동 등, 1970). ...와 같이 논했다(Köhler, 1940).

10. 단, 구 등이라고 한다든가 구 et al.를 쓰려면 먼  본문 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원 소개된 다음

이라야 한다. 한국인의 이름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모두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

열은 먼  한 문헌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어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 벳순으로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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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트레스와 의도적 통제 수준 및 부모의 애착 특성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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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 중에서 아동의 행동 특성과 부모의 애착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불안이나

긴장 등의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치과 진료를 경험한 4-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적 애착 특성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기억의 정확

성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정 애착 특성을 지닌 부모

의 아동과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자발적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낮고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력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이 부모의 애착 특성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함

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진술 조사 맥락에서 부모와 아동의 개인차 특성을

고려한 해석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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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아동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꾸준

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이 피

해자로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실체적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아 아동 진술의 신

빙성 여부가 유일한 증거로서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연령 및 인지적 능력 등 아동 기억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차 특성을 기반으로 신빙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기억 특히,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과 개

인차 특성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이해하기 위

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부정

적 즉,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기억

특성과 정확한 회상 보고의 능력, 연령에 따

른 피암시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

행되어 왔다(Howe, Courage, & Peterson, 1995; 

Peterson, 1999; Quas, Goodman, Bidrose, Pipe, 

Craw, & Ablin, 1999; Pezdek & Taylor, 2002). 이

러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강한 스트레스가

유발된 사건을 경험한 아동, 예를 들어 허리

케인과 같이 끔찍한 자연 재해를 경험한 아

동이나(Bahrick, Parker, Fivush, & Levitt, 1998), 

도뇨관 삽입(catheterization; Goodman, Quas, 

Batterman-Faunce, Riddlesberger, & Kuhn, 1994, 

1997; Merritt, Ornstein & Spicker, 1994), 응급실

방문(Peterson & Bell, 1996), 예방접종(Goodman, 

Hirschman, Hepps, & Rudy, 1991) 등과 같이 의

료적 경험을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기억

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적 사건에 관한 기억은 일상적 경험에 대한

기억과 달리 아동 개인 혹은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

승진, 곽금주, 2013; Pipe & Salmon, 2002; Quas, 

Qin, Schaaf, & Goodman, 1997). 나아가 성인의

기억과 달리 아동의 기억은 아동의 지능이나

언어 발달적 수준 이외에도 사회-정서적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e, Goodman, Larson, Augusti, Alley, 

VanMeenen, Culver, & Coulter, 2014). 따라서 아

동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기억 정확성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이해 확립을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개인차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요인 중 특히 부모와 관련하여, 부

모의 전반적인 애착 특성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George & Solomon, 1999; 

Rholes, Simpson, & Blakely, 1995), 부모와 자

녀의 정서적 대화 방식이나 빈도(Edelstein, 

Alexander, Shaver, Schaaf, Quas, & Goodman, 

2002)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반응 그리고 아동이 그

사건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아동의 성격 형성과 정서 조절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애착 이론을

바탕으로(Bowlby, 1982)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과 부모의 애착 특

성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Chae, Goodman, & Edelstein, 2010; Chae, Ogle, 

& Goodman, 2009; Dykas & Cassidy, 2011). 즉, 

부모의 애착 특성이 아동이 스트레스적 사건

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고 인출하는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lexander, 

Quas, & Goodman, 2002). 암시성과 아동의 개

인차 간의 관계성에 관한 개관 논문에서도 부

모의 애착 특성과 아동 기억 정확성 간의 관

련성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반복 검증되었다

는 근거가 제시된바 있다(Bruck & Melnyk, 

2004). 예를 들어 부모가 불안정 애착의 특성

을 지닌 아동은 부모가 안정 애착의 특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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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아동에 비해 고통스러운 의료 절차와 관련

하여 암시적 정보에 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et al., 2002; 

Clarke-Stewart, Malloy, & Allhusen, 2004; 

Goodman et al, 1997).

한편 아동의 다양한 행동 특성 중 의도적

통제는 주의집중과 행동에 대한 자발적이면서

고의적인 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Rothbart, Ahadi, & Evans, 2000). 선행 연구

들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는 불쾌함․두려움․

좌절의 감소 및 미취학 아동의 부정적 반응

강도의 감소와 같은 정서 조절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Rothbart et al., 2000). 따라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은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낯선

면담자와의 면담 상황에서 기억 회상 및 보고

하는 진술 능력에 영향을 끼치고 그 정확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연령 특성상 취학 아동

에 비해 충동성이 높고 행동 억제에 어려움을

보여 자신이 경험한 바를 무의식적으로, ‘사고

적 기억 회상 보고(accidental disclosure)’ 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London, Bruck, Ceci, & 

Shuman,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목적이

있는 회상 보고(purposeful disclosure)’ 즉, 아동

에게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진술하

도록 했을 때 경험한 바에 대한 기억을 주어

진 질문에 적합하게 보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진술한 내용에서 아동의 특성 요컨대, 

부모의 애착 유형과 아동 개인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

확성과 부모의 특성

아동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안정적인 애착을 지닌

부모의 경우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우수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에 긍정

적인 대처 전략을 지닌 아동들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자원들을 불안 또

는 공포 조절에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경험

한 사건에 대한 정보 저장과 인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의 정확성이 향상

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 특성을 지닌 부모

의 아동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기억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극

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위

협적인 사건일수록 부모의 애착 특성은 아동

의 인지적 처리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Bowlby, 1969).

성인의 애착 특성은 두 가지 차원, 불안

(anxiety)과 회피(avoidance)로 나뉘며 서로 독립

적인 특성을 지닌다. 불안 애착은 가까운 관

계의 상대에게 버림받는 것, 혹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회피 애착은

가까운 관계의 상대에 대한 불편함을 의미한

다. 불안과 회피 차원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일 때 안정적인 애착을 지닌 것으로 간주

된다(Fraley, Garner, & Shaver, 2000; Miller & 

Noirot, 1999).

선행 연구에서는 성인의 애착 특성이 성인

의 기억과 아동 기억 모두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보았다(Goodman et al., 1997; Quas et al., 

1999). 예를 들어 부모의 애착 특성은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아동의 정

서적인 반응과 기억의 정확성을 잘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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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et al., 1997; Quas et 

al., 1999). Quas 등(1999)은 3-13세 아동 43명

에게 이전의 고통스러운 VCUG 진료(voiding 

cystourethrogram; 배뇨성 방광 요도 조영상)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애

착, 즉 불안과 회피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

은 부모의 아동은 VCUG 과정에서 평가된 아

동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VCUG 

절차에 대한 기억 추가(commission)와 생략

(omission)의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불안정한 부모의 아동들은 VCUG 절

차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항들을 잘못 보고한

다거나 경험한 것들을 기억해 내지 못하는 오

류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다.

나아가 아동이 피해자로서 경험한 피해 사

실을 진술을 해야 하는 수사 면담(forensic 

interview) 상황은 아동에게 부정적 정서 가치

가 높은 상황으로, 낯선 상황에서 수면위로

드러나는 애착이 아동의 기억에 끼치는 영향

이 더욱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

어, 선행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 부모의 자녀

보다 부모가 불안정 애착인 아동의 경우 낯선

면담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수사 면담 상

황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낯선 상황

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타인에 대

한 신뢰가 낮아) 암시에 저항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는 경향성

이 높다고 보았다. 즉, 안정 애착의 부모의 자

녀보다 부모가 불안정 애착 아동의 경우 비지

지적인 수사 면담 상황에 더욱 취약하고 기억

회상 보고 시 오류를 진술하는 횟수가 증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ttoms, Quas, & 

Davis, 2007).

이처럼 부모의 애착 특성은 아동 기억의 정

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두 요인들의 본

질적 관계성에 대한 의문들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애착 특성이 사건 직

후 아동의 기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

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가 없다.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

확성과 아동의 특성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다

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대표적인 요인으

로 아동의 연령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취

학 아동은 미취학 아동에 비해 경험하는 스트

레스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보여 기억의 정확성이 보다 높다

(Rudolph, Dennig, & Weisz, 1995). 그러나 연령

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은 아니다.

아동의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많은 요인

들 중에서도 ‘의도적 통제(Rothbart et al, 2000)’

는 스트레스적 경험에 대한 아동의 대처 방식

과 연관이 있다. 즉, 의도적 통제는 아동이 느

끼는 지배적인 정서 반응이나 행동 반응을 억

제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행동

적 조절(예: 주의집중, 낮은 음성, 움직임 감

소, 만족 지연, 부모 지시에 대한 반항 감소)

과 사회 정서적 조절(예: 화, 두려움, 기쁨, 규

칙의 내면화와 같은 정서 조절)등 반응을 자

제하고 변형 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

는 것과 관련이 있다(Rothbart et al., 2000). 

Salmon과 Pereira(2002)의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

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일수록 VCUG 

절차 동안 긍정적인 대처 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무관

하게 의도적 통제 능력이 스트레스적 경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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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아동의 긍정적 대처 반응의 횟수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가장

빈번하게 보인 대처 전략은 주의를 분산하는

행동이었으며, 이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주의를 보다 수월하게 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Derryberry & Rothbart, 1997). 

요컨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 수준이 높

고 주의 전환에 능숙할수록 기억 회상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

다. 즉,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과제(질문)에 적합하게 조정

(control), 통제(regulate), 유지(actively maintaining 

task-relevant information)하여 인출 시 오류를 줄

일 수 있다. 반대로, 의도적 통제 능력이 떨어

질수록 기억 회상 시 과제와 관련한 정보 유

지에 실패하기 쉽고, 필요한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만큼

기억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Bottoms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요인이 스

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아 치과

진료 상황을 활용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 

부모의 애착 특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이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치과 진료는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불편을 안겨주며 공포

심 혹은 위협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애

착 체계의 활성화 정도(Bowlby, 1969)를 자연스

럽게 살펴볼 수 있는 경험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아동의 기억에 연령차가 존재할 것이다.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발적 회상의 정확

성이 높고, 암시적 질문에 잘 저항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부모의 애착

특성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과 유의한 관

계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부정적 애착 수준

이 높을수록,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

을수록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 것이

다.

셋째, 부모의 애착 특성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아동의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스스로를 안정적이라

고 평가한 부모(불안과 회피가 낮은 유형)의

아동은 불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부모(불안과

회피가 높은 유형)의 아동에 비해 자발적 회

상의 정확성이 높고, 암시적 질문에 잘 저항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의도적 통제 수

준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보다 자발적 회상

의 정확성이 높고, 암시적 질문에 잘 저항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시내의 소아 치과에서 충치, 발치, 실

란트 등의 진료가 예약된 4-12세의 아동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취학 아동과 미취

학 아동은 자발적 회상 보고의 능력과 암시적

정보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Gordon et al., 2001)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들보다 연령의 범위를 넓

혀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모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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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e.g., Goodman & Reed, 1986; 

Gordon, Baker-Ward, & Ornstein, 2001; Quas et 

al., 1999). 또한 치과 진료 상황을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참여 아동의 연령 범위를 4세에서

12세로 설정하였기 때문에(Baker-ward, Ornstein, 

Quinonez, Milano, Langley, Lee, & Morris, 2009),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

으로 하여 차후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

를 비교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령

이외에 아동의 성별이나 가족 관계, 사회 경

제적 상태 등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았다. 연

구 초반 총 140명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

으나 부모의 일정이나 치료 후 아동의 심리적

상태 등의 이유로 2차 면담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혹은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는 애착과 의

도적 통제 문항의 설문지 중 하나 이상을 마

무리 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20명은

제외되어 총 120명 아동의 자료가 결과 분석

에 이용되었다(4세: 9명, 5세: 10명, 6세: 19명, 

7세: 12명, 8세: 14명, 9세: 16명, 10세: 13명, 

11세: 14명, 12세: 13명, M=93.35개월, SD= 

20.34, 범위= 37-154개월, 남아: 65, 여아: 55).

연구 도구

기억 면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억 면담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조언을 근거로 취합한 소아 치과 진

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방

식은 선행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위계적 형태의 질문은 아

동의 응답에 따라 질문의 유형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개방형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반개방

형(semi-open ended) 질문이 제공되고 마지막으

로 선택형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절차를 의미

한다(Ornstein, Baker-Ward, Gordon, Pelphrey, 

Tyler, & Gramzow,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방형 질문은 ‘오늘

(또는 일주일 전) 치과 진료 시 네가 경험한

일들 중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 볼래?’로 제

공되었다. 개방형 질문에서 아동이 모호한 응

답을 제공하는 경우(예: 의사 선생님이 안 아

프게 해줬어요/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셨어

요), ‘어떻게’ 혹은 ‘무엇’ 형태의 반개방형 질

문 즉, 보다 명확한 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구

체적인 질문(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안 아

프게 해주셨니?/의사 선생님이 무엇으로 치료

해 주셨니?)이 아동에게 주어졌다. 이처럼 개

방형과 반개방형 질문을 통해 암시적 정보를

배제하고 아동의 자발적인 보고를 최대한 획

득하는 것이 위계적 형태의 면담이 추구하는

바이며(Ornstein et al., 2006), 특히 아동 수사면

담 맥락에서는 개방과 반개방형 질문에 의한

아동의 응답이 회상 보고의 정확성 측면에

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택형 질

문들은 치과 진료 시 일어난 사항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질문을(예: 의사

선생님이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니?) 포함

하여 아동이 오정보에 저항하는 능력 즉 피암

시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질문도 총 20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 수준

의료진 평정

의료진은 Frankl 척도(Frankl, Shiere, & Fogels, 

1962)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 시 아동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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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동적 반응을 기준으로 아동의 불안

과 통증 수준을 평가하였다. Frankl 척도는 4점

Likert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점

수인 1점은 진료 도중 아동이 극심한 불안이

나 통증, 스트레스적 행동을 심하게 보인 경

우이고, 가장 높은 점수인 4점은 아동이 진료

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안이나 통

증, 스트레스적 반응을 거의 나타내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Frankl 척도는 소아 치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실험 연구에

사용되기에는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된

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

러 명의 의료진이 아닌 한명의 의료진이 평가

하였으므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

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동의 자가 보고 및 부모 보고

Visual Analogue Scale(VAS) 이용하여 진료 과

정에서 경험한 공포 및 통증 수준을 아동이

직접 보고하고 부모가 아동의 진료 시의 행동

적 반응을 토대로 통증 수준을 평가하였다. 

VAS는 온도계 모양의 그림으로 ‘1=전혀 무섭

지 않았음/전혀 아프지 않았음’에서부터 ‘5=

매우 무서웠음/매우 아팠음’까지로 평가될 수

있게 그려진 척도이다(Marsac, 2008). 선행 연구

들에 의해 VAS는 아동(Chen, Craske, Katz, 

Schwartz, & Zeltzer, 2000)과 부모(Smith, Shah, 

Goldman, & Taddio, 2007)를 대상으로 불안이나

통증 수준 평가에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Bringuier, Dadure, Raux, Dubois, Picot과

Capdevila(2009)은 7-16세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의 불안을 VAS를 통해 평가하였고 VAS 척도

의 타당도 역시 검증하였다.

부모의 애착 특성

부모의 애착 특성은 관계 질문지(RQ: 

Relationship Questionnaire, Bartholomew & 

Horowitz, 1991)와 관계 척도 질문지(RSQ: 

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 Griffin & 

Bartholomew, 1994)로 측정하였다. 관계 질문지

(RQ)는 부모가 자신의 현재 관계적 특성을 4

개의 애착 특성(안전형, 몰입형, 무시회피/부정

형, 불안형)에 대입하여 7점 척도(1점: 매우 나

와 유사함, 7점: 전혀 나와 유사하지 않음)에

평가한다. 관계 척도 질문지(RSQ)는 동일하게

7점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함)로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관계 척도 질문지의 신뢰도는

alpha= .58로 나타났고 Griffin과 Bartholomew 

(1994)의 연구와 동일하게 4가지 애착 유형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Ognibene와 Collins(1998)

의 연구와 Alexander 등(2002)의 연구를 바탕으

로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질문지를 통해 측

정된 무시회피형과 불안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표준 점수(z scores)를 산출하였고 이를 부모의

부정적 애착 점수로 간주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Bartholomew & Horowitz, 1991; Fraley & 

Shaver, 2000) 안정형 애착 점수와 아동의 기억

정확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고, 부모의

애착이 불안할수록 아동의 기억 수행이 저조

하였다. 이는 아동의 기억 정확성과 부모 애

착 특성의 관계성을 고려 할 때 안정 애착 점

수보다는 불안정 애착 점수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부모의 불안과 회피 애

착 유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높은 점수

일수록 불안과 회피 성향이 강한 부모인 것으

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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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동 질문지

아동의 행동 특성은 ‘아동 행동 질문지 축약

형(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version; 

CBQ)’을 통해 부모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Rothbart, Abadi, Hershev, & Fisher, 2001). 각 문

항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아동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의도적 통제 요인은

아동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주의 집중 및 행

동 조절과 관련이 있다(Rothbart et al., 2000). 

따라서 이 설문지에서도 의도적 통제 요인은

억제적 통제(계획을 세우거나 부적합한 행동

을 억제하는 능력), 주의집중(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 인지적 민감도

(외부 환경에서 오는 약한 강도의 자극을 감

지하는 능력), 저강도 기쁨(낮은 강도의 자극

에서 오는 기쁨) 이렇게 4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4가지 요인의 평균 점수가 아

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연구 절차

연구진은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

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부모와 아동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의 세부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1차 방문

아동이 진료를 받는 동안 부모는 아동의 이

름, 성별, 연령, 심리적 상태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인구학적 정보를 요구하는 설문지에 답

하였다. 한편, 의료진은 진료 중 관찰한 아동

의 행동을 Frankl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아동에게는 진료 후 본인이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자가 보고를 요청하였고, 부모도

같은 질문에 VAS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진

료의 평균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M=28.14분, SD=2.14, 최소: 20분, 최대: 40분), 

아동은 진료가 끝나고 15-20여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20분 동안 진행되는 1차면담

에 참여 하였다. 면담 종료 후 연구진은 부모

와 아동이 일주일 후 치과에 다시 내원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였다.

2차 방문

부모와 아동은 사전에 예약된 날짜와 시간

에 맞추어 치과를 재방문하였다. 연구진은 1

차면담과 동일하게 VAS를 이용하여 일주일

전 진료 당시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를

아동이 재평가하도록 하였고, 이후 일주일 전

과 동일한 기억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방문

은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가 종

료된 후 각 가정에 아동의 기질 보고서와 연

구 참여 수료증을 우편 발송하였다.

코딩

두 명의 평정자가 아동이 정확하게 응답한

정보들 중 개방형 질문과 반개방형 질문에 의

해 획득된 정보들은 자발적 회상으로, 선택형

질문에 의해 얻어진 정보들은 선택형 회상으

로 각각 코딩하였고, 아동이 정확하게 응답한

문항의 개수도 자유 회상과 선택형 회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록하였다. 한편, 암시적 정보

가 포함된 선택형 질문에 아동이 ‘네’라고 긍

정 답변하는 등 진료 시 발생하지 않은 사건

에 대해 발생하였다고 잘못 응답한 경우는

‘오정보’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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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응답을 전체 질문 수로 나눈 백분율 값

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만약 아동의 자

유 회상 보고 점수가 .20일 경우 총 20문항

중 4문항의 개방형 혹은 반개방형 질문에 대

해 아동이 정확하게 보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오정보 점수가 .20일 경우에는 일

어나지 않은 사실 총 20문항 중 4문항에 아동

이 ‘네’라고 잘못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기억 면담 결과지에 대한 평정자간의 내적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자유 회상 .95, 선택형

회상 .97, 오정보 1로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높

게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

램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아동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에 따라 아동 기

억의 정확성과 개인차 특성 간의 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부

모의 애착 특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 과

선행 연구(Alexander et al., 2002)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력과 아동 기억 간

의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

동의 성별이나 이전 치과 방문 빈도, 진료의

종류(예: 실란트, 발치, 충치 치료 등)도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우선 아동 연령의 경우, 선행 연구들과 동

일하게 취학 아동이 미취학 아동에 비해 자발

적 회상에서 더 정확한 보고를 하고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정도

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회상: 

4-7세, M=.16, SD= .14. 8-12세 M=.41, SD= 

.17, F=69.07, p <.01, 오정보 : 4-7세, M=.16, 

SD= .20. 8-12세 M=.07, SD= .07, F=11.90, p 

<.01).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정보 처리 능

력, 즉 정보의 부호화, 저장, 인출 수준이 연

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Brainerd & Ornstein, 1991). 또한 인지적 능

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암시에 대한 저항 능력이 연령과 비례하

여 향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Carter, Bottoms, & Levine, 1996; Goodman & 

Reed, 1986). 다만,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바

와 같이 연령이 아동의 기억의 다양한 특성들

과 관련하여 유일한 예측 변인이 될 수는 없

다(Poole & Lindsay,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령 이외에도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 잠재적 요인

들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 변인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의료진이 평가한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는

선행 연구(이승진, 곽금주, 2014)에서 의료진의

평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선행연구: M(SD)= 

3.25(0.70), 본 연구 M(SD)=3.24(0.82)]. 즉, 대부

분의 아동들이 치과 진료시 의료진에게 잘 협

조하였고 불안이나 통증 등 스트레스적 반응

이 나타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료진의 평가와 달리 진료

시 경험한 통증에 대한 자기보고에 의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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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은 평균적으로 약간의 통증 수준인 ‘조금

아팠다’의 반응을 보였으며M(SD)=2.98(1.36), 

일주일 후 재방문 시 아동은 일주일 전에 보

고하였던 통증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

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평균적으로 ‘조금 아

팠다’로 보고하였다, M(SD)=2.67(1.35). 부모의

평가는 아동의 보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M(SD)=3.16(0.94). 요약하면 참여

아동에게 치과 진료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

은 아니었지만 일상 경험과는 달리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평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아

동의 연령, 진료 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부

모의 애착 특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과

아동 기억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건을 경험한 직후

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회상되는 기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료 후 즉시 실시한 면

담과 일주일 후 실시된 면담의 결과를 비교하

였다.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 진료시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와 부모 애착 특성, 아

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

을 예측해 주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방형/반개방

형, 선택형에 대한 아동 반응,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 반응(오정보 수준)은 진료 후 즉시

실시된 1차면담과 2차면담 모두에서 연령과

주요 연구 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1. 연령(개월) 93.35 20.34 37-154

 스트레스 변인

   2. 진료시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진의 보고 3.24 0.82 1-4

   3. 진료시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보고 3.16 0.94 1-5

   4. 진료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자가 보고 2.98 1.36 1-5

   5. 진료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자가 보고_일주일 후 2.67 1.35 1-5

 개인차 변인

   6. 부모의 애착 점수 8.78 1.36 5.94-11.74

   7.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5.01 0.84 2.75-7.00

 아동 기억

   8.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 (자발적 회상) 0.29 0.20 0.35-1.00

   9. 선택형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 (선택형 회상) 0.55 0.20 0.06-1.00

   10.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오정보) 0.12 0.15 0.00-0.94

   11.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_일주일 후 0.26 0.20 0.00-0.65

   12. 선택형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_일주일 후 0.56 0.19 0.13-1.00

   13.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오정보)_일주일 후 0.12 0.10 0.00-0.57

표 1. 주요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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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였다(1차면담, r = .51, 

.29, .-36, 2차면담: r = .44, .25, .-34, ps <.01).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

록 아동 기억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료진과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스트

레스 수준은 아동의 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없

었다. 그러나 진료 후 즉시 아동이 보고한 스

트레스 수준은 연령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 = -.26, p <.05). 연령이 높은 아

동일수록 진료 직후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아동이 진료 후 즉

시 보고한 스트레스 수준과 일주일 지연 후

보고된 스트레스 수준은 부모의 부정적인 애

착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 = .31, .34, ps 

<.01). 이는 불안과 회피 특성이 높은 부모의

아동은 진료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상대적

으로 높게 보고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령 - 　 　 　 　 　 　 　 　 　 　 　 　

2. 스트레스 수준에 대

한 의료진의 보고
.07 - 　 　 　 　 　 　 　 　 　 　 　

3. 스트레스 수준에 대

한 부모 보고
-.20 -.20 - 　 　 　 　 　 　 　 　 　 　

4. 스트레스 수준에 대

한 아동 자가보고
-.26* -.32 .25* - 　 　 　 　 　 　 　 　 　

5. 스트레스 수준에 대

한 아동 자가 보고_

일주일후

-.15 -.41 .22 .67** - 　 　 　 　 　 　 　 　

6. 부모 애착

  (불안 및 회피)
.15 .28* .19 .31** .34**　 - 　 　 　 　 　 　 　

7.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14 .06 .20 .21 .25*　 -.21* - 　 　 　 　 　 　

8. 개방형에 대한 아동

반응
.51** .15 .12 .29** .19 -.53** .45** - 　 　 　 　 　

9. 선택형에 대한 아동

반응
.29** .05 .01 .06 .03 -.20* .18 .78** - 　 　 　 　

10. 오정보 -.36** -.13 .06 .10 .13 .50** -.48** '-28* .44** - 　 　 　

11. 개방형에 대한 아동

반응 _ 일주일후
.44** .24* .17 .45** .28* -48** .41** .61** .35** -.19 - 　 　

12. 선택형에 대한 아동

반응 _ 일주일 후
.25** .05 .05 .11 .02 -.21* .15 -.42** .43** .32** .72** - 　

13. 오정보 _ 일주일 후 -.34** -.16 .30* .10 -.02 .38** -.35** -.33** .36** .46** .-31** .51** -

표 2. 주요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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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서는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 중

회피형 애착만이 유일하게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Alexander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회피형과 불안형을

각기 따로 분석하더라도 이를 합한 결과와 동

일한 패턴을 보여주었다(r =. 24, .28, ps <.01).

부모의 애착 특성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

준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21, p 

<.05), 이는 불안과 회피가 높은 부모의 아동

은 의도적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애착 특성이

아동의 즉각적인 회상과 지연된 회상 시의 자

발적 보고 및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 정도

와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

후 즉시 자발적 회상 및 오정보, r = -.53, 50, 

ps <.01; 지연 후 자발적 회상 및 오정보, r = 

-.48, 38, ps <.01). 또한 부모의 불안정한 애착

은 선택형에 대한 아동 반응과도 유의한 상관

이 존재하였다(r = -.20, -.21, ps <.05). 이는

Goodman 등(199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진료 당일

이루어진 1차면담과 지연후의 면담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일주일 지연 후

아동이 자가 보고한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r= .25 p <.05) 나아가 아동의

즉각적인 회상 보고와 지연된 회상 보고의 정

확성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진료 후 즉시 자발적 회상 및 오정보, r = 

.45, -.48, ps <.01; 지연 후 자발적 회상 및 오

정보, r = .41, -.35, ps <.01). 그러나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선택형 에 대한 아동의

응답과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r = 

.15, 18, ps >.05).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부모의 애착 특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과 아동 기억 간의

유의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결과가 아동 기억을

측정한 시점(진료 직후, 일주일 지연 후)에 따

른 비교도 이루어졌다.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 점수가 아동 기억(자유 회상과 오정보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가 유사하였으므로 회귀 분석에서는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령이 아동의 자유 회상을 14%(2차면

담의 경우 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

동이 보고한 스트레스 수준은 아동의 자유 회

상 정도에 10%의 증가를 유의한 수준에서 보

여주었다(2차면담의 경우 16%). 스트레스 수준

이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정확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1차면담(진료 직후 면담)보다 2차면담

(일주일 후 면담)에서 더욱 높았다. 즉, 즉각적

인 면담 시 측정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는 일

주일 후 면담 시 측정한 것보다 아동이 진료

당시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 외의 다른 요인들

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애착 상태도 1, 2차면담 모두에서 아

동의 자유 회상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고(1차면담: 15%, p < .01, 2차면담: 

3%, p < .05),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역시

1, 2차면담 모두에서 아동의 자유 회상에 대

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1차면담: 

4%, 2차면담: 5%, p < .01).

한편,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 정도(오정보

수준)는 아동의 연령이 1, 2차면담 동일하게

1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아동의 자가보고는 아동의 오정

보 수준에 대한 설명력을 5% 증가시켰고(2차

면담의 경우 7%), 부모의 애착 상태도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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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담 2차 면담

모형 R2 ∆R2 ∆F β t R2 ∆R2 ∆F β t

모형

1
연령(개월) 0.17 23.37** -0.41 -4.83** 연령(개월) 0.17 20.33** -0.41 -4.51**

모형

2

연령

스트레스
0.21 0.05 7.33**

-0.38 -4.65** 연령

스트레스
0.24 0.07 8.83**

-0.36 -4.11**

0.22 2.71** 0.26 2.97**

모형

3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0.25 0.04 5.71*

-0.38 -4.69**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0.31 0.07 10.89**

-0.36 -4.23**

0.16 1.94* 0.18 2.07*

0.20 2.39* 0.29 3.30**

모형

4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의도적 통제

0.34 0.11 14.49**

-0.46 -5.83**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의도적 통제

0.39 0.08 12.09**

-0.48 -5.47**

0.22 2.67** 0.22 2.59*

0.21 2.62** 0.28 3.42**

0.31 3.81** 0.30 3.48**

· 스트레스 = 아동 자가보고 스트레스 수준

· 애착= 부모의 부정적 애착 수준

· 의도적 통제 =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p <.05, **p <.01

표 4. 1차면담과 2차면담 시 아동의 오정보 수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1차 면담 2차 면담

모형 R2 ∆R2 ∆F β t R2 ∆R2 ∆F β t

모형

1
연령(개월) 0.14 20.01** 0.38 4.47 연령(개월) 0.07 7.10** 0.26 2.67 

모형

2

연령

스트레스
0.25 0.10 16.32**

0.29 3.53** 연령

스트레스
0.22 0.16 19.46**

0.13 1.37 

-0.34 -4.04** -0.41 -4.41**

모형

3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0.39 0.15 27.59**

0.18 2.37*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0.25 0.03 4.63*

0.06 0.60 

-0.19 -2.32* -0.34 -3.57**

-0.43 -5.25** -0.22 -2.15*

모형

4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의도적 통제

0.45 0.04 10.67**

0.23 3.03** 연령

스트레스

부모 애착

의도적 통제

0.30 0.05 6.28**

1.04 1.04 

-0.21 -2.71** -3.89 -3.89**

-0.33 -3.82** -1.20 -1.20 

0.25 3.27** 2.51 2.51**

· 스트레스 = 아동의 자가보고 스트레스 수준

· 애착= 부모의 부정적 애착 수준

· 의도적 통제 =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p <.05, **p <.01

표 3. 1차면담과 2차면담 시 아동의 자유 회상 수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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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모두에서 아동의 오정보 수준에 대한 설

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1차면담: 4%, p 

< .05, 2차면담: 7%, p <.01).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역시 1, 2차면담 모두에서 아동의

오정보 수준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

가시켰다(1차면담: 11%, 2차면담: 8%, ps < 

.01).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과 부모의 개인차 특성이 아

동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적 사건

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치과 진료를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부모의 애착 특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

이 아동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적 사

건에 대한 아동 기억과 개인차 간의 유의한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아동 기억의

역동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연령과 기억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

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아동

의 연령이다(Gordon et al., 2001; Roberts & 

Blades, 1999). 이는 아동이 경험한 사건들을 기

억하고 회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처

리 능력에 뚜렷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기 때문

으로(Bjorklund, 2011),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과 관련하여 저장되는 정보의 질적 및 양

적 강도가 약하고, 저장된 정보들을 모니터링

하여 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이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들보다 오정보를 제공하는 비율

이 높고 암시적 정보에 순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Ceci & Bruck, 1993; 

Peterson, 2012).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정확

성과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 능력에 연령차

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은 더 많

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증가는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을 동반하고

이는 곧 암시적 정보에 저항하는 기억 회상

기술의 향상도 가져온다(Carter et al, 1996; 

Goodman & Reed, 1986).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

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 사이

에서도 아동의 정확성에서 뚜렷한 차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Chae & Ceci, 2005) 연

령만으로 아동 기억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특

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Poole & Lindsay, 2001)

스트레스, 부모 애착, 의도적 통제, 기억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치과 진료

동안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가 아동 기억의 정

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아동 기

억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단일하지 않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원인에는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이 경험한 사

건들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자유 회

상과 스트레스 수준 간에 정적 관계를 보고하

였던 연구에서는(Alexander et al., 2002) 예방

접종에 대한 아동 기억을 다루었던 반면, 

VCUG와 같은 고통스런 의료 절차에 대한 기

억 연구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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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CUG 절차는 예방 접종과는 달리 고통

측면에서 아동에게 특히 부정적 정서가 유발

되는 수준이 높은 경험이었을 것이고 만약 아

동이 VCUG 절차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하더라

도 관련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불

안한 심리적 상태가 정확한 회상 보고를 방해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선행 연구들

간의 비일관된 결과는 부모와 아동의 개인차

가 작용하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의 애착 특성이 아동 개인차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인으로 다루어졌고, 부모의 불안정 애착

과 진료 동안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불안정 애착이 높은 부모의 아동일수록

치과 진료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

으며, 이는 기존의 애착 체계 활성화 이론에

도 부합되는 결과이다(Alexander et al, 2002; 

Fraley & Shaver, 2000). 회피 애착이 낮은 부모

의 아동은 진료 중 자신이 겪게 될 일들에 대

해 미리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등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 진료 시 유발될

수 있는 불안이나 고통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미리 예측한 아동들은 실제 진료를 받는 동안

에 유발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다. 반면, 회피 애착이 높은 부모는 진료

전이나 진료 도중에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태

도를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여

아동이 스트레스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불안정 애착이

높은 부모의 아동은 비지지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이

로 인해 오히려 치과 진료와 같은 스트레스적

사건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지하는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결국 부모의 애착 특성은 스

트레스적 사건 동안 부모가 아동이 상황에 대

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떠한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oodman 등(1997)에 따르면 아동의 스트

레스 반응에 부모가 보여주는 관심의 정도가

아동 회상의 정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방

식이 부모의 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아동 기

억의 정확성을 예측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vush, 1993; Goodman et al., 1997).

한편, 부모의 불안정 애착은 아동의 애착특

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Benoit & Parker, 

1994). 예컨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면

담 맥락에서도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은 타

인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불편함을 경험

하는 수준이 높아 면담자가 질문하였을 때 무

조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정확히 기억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하고자 오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이 아동의 애착이 기억

회상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후

속 연구에서 아동의 애착 특성을 직접 측정함

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 개인차 특성 중

의도적 통제 수준에 관해, 의도적 통제가 높

은 아동일수록 기억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요

구되는 최적의 대처 방식은 적절한 주의 조절

혹은 주의 분산 능력을 포괄하는 의도적 통제

능력이다. 한편, 어린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를

자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기술들을 능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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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Blount, 

Schaen, & Cohen, 1999) 주변의 환경적 요인 혹

은 주양육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자발적인 주의 조절 능력이 미숙한 어린 아동

일수록 주변의 도움의 정도에 따라서 주의 조

절에서 개인차가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는 스

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대응 방식과 관

련 정보들을 기억해 내는 데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

억에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부모의 애착 특

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정 애착 특성

을 지닌 부모의 아동과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발

적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낮고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력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

이 부모의 애착 특성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한편, 선행 연구자들은 아동의 개인차 특성

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 및 암시에 대한 저항

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면담

자의 지지적인 태도가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

은 개인의 특성이 기억 정확성에 끼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의도적 통제가 낮은 아동이 지지적인 면담자

의 태도로 인해 의도적 통제가 높은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기억 정확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도 주장하였고 반대로, 비지지적인 면

담자의 태도는 낮은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기

억 정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그

대로 노출을 시키는 것으로 보았다(Bottoms et 

al., 2007). 아동의 인지적 능력은 조절이 불가

능한 것으로 예컨대 수사면담 맥락에서 아동

으로부터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인지적 능

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면

담자의 지지적 태도는 지속적인 훈련 등을 통

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면담 등 아동

기억의 정확성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면담

자 및 조사자들의 아동의 개인차 특성 및 지

지적인 면담 태도 등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의 애착 특성이 부모의 애착 특성에 그리고

나아가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스트레

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을 매개

하는 제 3의 요인에 대한 탐색을 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사회·정서적 변인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후속 연구에

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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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hildren’s Stress, Effortful Control and

Parental Attachment on Children’s Reme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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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children’s abilities to report memories of, and resist misleading 

suggestions to, a potentially stressful event.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may 

provide important insights into principles that govern children’s eyewitness memory and suggestibility for 

such experiences. Using a potentially stressful event outside of a laboratory environment, the effects of 

certain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 (including stress level, effortful control, and parental attachment style) 

on memory accuracy for a potentially stressful event were analyzed. A total of 120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4 and 12 years were interviewed regarding a minor dental procedure that they had experienced.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with an insecure parental attachment and low effortful control were more 

likely to produce inaccurate free-recall details and more false alarms compared to children with a secure 

parental attachment and high effortful control. Thus, parental attachment style and a child’s effortful 

control are likely significant predictors of a child’s memory ability. Theoretical implications concerning the 

effects of stress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eyewitness memory and suggestibility are discussed.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being awar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likely outcome of 

interviewers’ subsequent actions during investigative interviews is also discussed.

Key words : stress, effortful control, parental attachment, child memory, child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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